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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궁리하라 

도 입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하든 일단 알아야 한다. 자기 몸을 닦는 것도 무엇이 옳은

지 바람직한지 알아야 한다.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수신(修身)의 양 날개 가운데 하나인 앎의 문제로서 

지식을 탐구하는 공부가 그것이다. 그럼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아는가? 수

동적으로는 남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이 궁리(窮理)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아냈기 때문에 그만큼 앎이 생생하고 자신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보면 궁리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함’이라 하는데, 과거 선비들이 생각했던 것도 대체로 

이런 뜻이지만, 그 궁리의 대상은 자연의 물리적 이치보다는 올바른 삶과 행동에 관계된 윤리적 이치 

또는 원리였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이치를 알아 낼 수 있었을까?

본 문

[율곡의 풀이] 

몸과 마음을 수렴(收斂)한 뒤에는 이치를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

에 궁리(窮理)를 그다음에 두었다. 정자(程子: 북송 때의 학자)가 말하기를 “한 가지 사물에는 한 가지 이치

가 있는데, 그 이치를 깊게 연구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궁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책을 읽

어 의미를 해명하기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의 인물을 논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기도 하며, 사물을 대하

여 그 합당 여부를 처리하는 것이 모두 궁리이다.” 하였다. 궁리하는 공부는 대략 이러하다. 자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여기서 율곡 선생은 『소학(小學)』·『사서(四書)』.『육경(六經)』·『사서(史書)』를 읽는 방법과 성리학의 이론

적 배경이 되는 여러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하므로 생략하고 궁리에 관련된 중요한 경전의 내용과 율곡 선



제1부 자기 몸을 닦으라/ 제4장 궁리하라│29

생의 의견만 소개한다).

[논어] 

자하(子夏)가 말하였다. “널리 배우되 뜻을 돈독하게 하며, 절실하게 묻되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하면, 

인(仁)이 그 가운데 있다.”

[논어] 

공자는 말하였다. “배우되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할 것

이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볼 때는 분명히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분명히 들을 것을 생각하고, 낯빛은 온순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

며, 말은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은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스러우면 물을 것을 생

각하며, 화가 나면 곤란해질 일을 생각하며, 이득을 보았거든 의리에 맞는지를 생각한다.”

[횡거문집(橫渠文集)] 

의리(義理 : 도리 또는 글의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묵은 견해를 씻어 버리고 새로운 뜻이 오게 하여야 한

다. 

[정씨유서(程氏遺書)] 

사서(史書 : 역사책)를 읽을 적에는 모름지기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혼란스런 낌새와 현자와 군자가 

벼슬에 나아가고 재야로 물러나는 출처(出處)와 진퇴(進退)를 보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격물(格物 : 사물

의 이치를 궁리)이다.

[율곡의 풀이] 

궁리(窮理: 앎)와 역행(力行: 실천)은 비록 두 가지 공부이지만, 모름지기 동시에 같이해야 한다. 그러므

로 위에서 궁리를 주로 논하면서 또한 역행의 뜻을 겸했다. 

독서는 궁리하는 일이지만 독서에도 차례가 있다. 그러므로 성현의 말씀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엮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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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사서(四書)와 육경(六經) 외에도 송대(宋代)의 유학자인 주자(周子 : 주렴계)·정자(程子 : 정호·정이)·장

자(張子 : 장재)·주자(朱子 : 주희) 등의 글이 있다. 가만히 생각건대 경전이 있은 뒤부터 선비로서 글을 읽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참 유학자는 흔하지 않다. 임금으로서 글을 읽지 않은 이가 누가 있

겠는가? 그러나 훌륭한 다스림이 드무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독서한 것이 단지 귀로 들어가고 입으

로 나오는 자료가 되었을 뿐이요, 수신(修身)과 치국(治國 : 나라를 다스림)에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했기 때

문이다. 아! 선비들이 독서를 통해 부귀(富貴)나 이욕(利慾)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 병통이 이와 같다. 

해 설

본문은 율곡 선생의 궁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방법은 대부분 독서이다. 곧 유교 경전이나 역사

책을 읽고 글의 의미를 해명하고 인물의 행위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밖에 

직접 부닥치는 사물에서 합당한지 안 한지 탐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고 

실험하는 과학적 탐구와는 다르고 인문학적 공부방법과 유사하다. 그것은 궁리가 몸을 닦는 공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본문에 소개한 경전의 말들은 율곡 선생이 소개하는 독서해야할 여러 종류의 책의 내용을 모두 소화

할 수 없어서 대부분 궁리에 힘쓰는 일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본문의 자하는 공자의 제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학문(學問)’이라고 할 때의 말의 단초를 꺼낸 

사람이다. 바로 학문이란 ‘배우고 묻는 것’이 그 어원이다. 

두 번째 공자의 말은 배움과 생각의 문제이다. 지식을 얻는 일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거

쳐야 하지만, 한 가지만 한다면 얻는 것이 없고 위태로워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논어』에 등장하는 말은 아홉 가지 생각을 뜻하는 구사(九思)이다. 이 내용도 자세

히 분석해 보면 어떤 행동 가령 보거나 듣거나 일하거나 화내거나 하는 경험과 관계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생각을 같이하도록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궁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험과 생

각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경험 없는 생각은 공허하고 생각 없는 경험은 무질서하다’라는 격언과

도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결론 부분에서 율곡 선생은 선비들이나 왕이 독서를 하지만 참된 유학자가 적고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 까닭을 말하였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책을 읽었지, 몸을 닦아 나라를 위해서 독서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한다. 바로 공부의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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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위의 글에서 궁리는 오직 독서하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바로 

궁리의 대상이다. 예컨대 요즘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횡단보도를 건넌 뒤의 동작을 보면 

딱히 급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럴 때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바로 궁리의 하나이다. 궁

리의 예를 한두 개 더 들어보시오.

2. �이치를 연구하는 궁리(窮理)와 그 이치를 힘써 행하는 역행(力行)은 비유하자면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이라서 어

느 한 쪽만 있어서는 안 되며, 상호보완적인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다. 율곡 선생이 동시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선생은 선(善)에 대한 지식을 기르고자 한다면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

은 방법이 없다는 선현(先賢)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욕심을 줄이는 행동이 어째서 선에 대한 지식을 기르는 것과 

관계가 되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3. �율곡 선생은 성현(聖賢)의 말씀을 통해서 독서는 단순한 표면적 지식습득에 있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이치를 궁리

하여 덕을 쌓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덕(德)은 궁리를 통해 얻은 그 이치를 역행(力行)함으로써 쌓이므로, 궁극

적으로 독서는 그 습득한 지식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독서 방법

과 율곡 선생이 말한 독서 방법을 비교하여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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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서(四書)는 『대학』·『논어』·『맹자』·『중용』의 네 책을 아울러 이르는 이름이다. 이 사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논

어』·『맹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애독하는 고전 중의 하나이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의미이다. 그렇다면 사서라는 말이 언제 등장했으며, 사서 가운데  『대학』과 『중용』은 어떤 책으로부터 독

립되어 나왔는지 조사해 보세요.

*사서라는 말이 생긴 시기 : 

* 『대학』과 『중용』이 원래 들어 있던 책 :

5. �육경(六經)에는 어떤 책이 들어 있는지 조사하여 보세요.

*육경 : 

6. �율곡 선생은 역사책을 볼 때는 반드시 국가의 치란(治亂)·안위(安危)·흥폐(興廢)·존망(存亡) 등의 이유를 살펴야 하

며, 또 이런 것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역사에 대

한 논쟁이 적지 않다. 역사가 그만큼 우리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제껏 어떤 역사서를 

어떻게 읽었으며, 그 역사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 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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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子 : 아들/夏 : 여름/曰 : 말하다/博 : 넓다/學 : 배우다/而 : 말을 잇는 접속사/篤 : 도탑다, 신실하다/志 : 뜻, 의향/切 

: 절박하다, 정성스럽다, 끊다/問 : 묻다/近 : 가깝다/思 : 생각하다/仁 : 어질다, 사랑/在 : 있다/其 : 그/中 : 가운데

*조건절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 사람, 주절주어는 仁이다.

*學·篤·問·思는 조건 절의 동사, 在는 주절의 동사이다.

*而 : 문장을 접속하는 어조사로 모두 순접으로 쓰였는데 ‘~하고’의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박학(博學) : 널리 배움. 또는 학식이 매우 넓고 아는 것이 많음

*독지(篤志) : 뜻이 돈독함. 또는 인정이 두터운 마음씨

*궁리(窮理) : 이치를 알아내는 것

*역행(力行) : 힘써 행하는 것, 곧 이치를 힘써 실천하는 것

*인(仁) : 공자의 핵심사상으로 어질다, 인간됨, 사랑 등으로 옮김

해석

�자하(子夏)가 말하였다. “널리 배우되 뜻을 도탑게 하고, 절실하게 묻되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하면, 

인(仁)이 그 가운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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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라(『횡거문집(橫渠文集)』).

한자 풀이와 해설 

�義 : 옳다, 의롭다/理 : 이치/有 : 있다/疑 : 의심하다, 의혹/則 : 곧, 법칙/濯 : 씻다/去 : 제거하다, 떠나다/舊 : 예, 오

래되다/見 : 보다, 견해/以 : 대개 수단·방법·도구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來 : 오다, 부르다/新 : 새로운/意 : 뜻, 생각

* ~則~ : ‘~하면 ~하다’를 나타내는 어조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의리(義理)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또는 문장의 내용과 뜻

해석 

의리(義理)에 의심이 있으면 묵은 견해를 씻어 버리고 새로운 뜻을 오게 한다.


